
월드키즈 관계자 여러분 
이번에 주식회사 포핀스님 (도쿄도 미나토 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이미지를 당사 리플릿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포핀스님께 신고를 한 결과 관대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회사 
포핀스님에게 보내는 당 사건의 보고와 사과글을 게재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엄청난 걱정과 폐를 끼친 것을 깊게 사과 드립니다. 
티아르피재팬 (주) 
대표이사 야마다 타츠야 
 
 
 
주식회사 포핀스 홀딩스 
회장 나카무라 노리코 님, 사장 토도로키 마이코 님, 담당자 님 
 
제목: 사과 (귀사 이미지의 무단사용) 
 
처음으로 연락드립니다. 
당사는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베이비시터 서비스 
사업부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표제의 사실대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업부의 시작시에 채용한 당사 직원(현재는 은퇴)이 당사의 리플릿을 
디자인 작성시에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없는 프리 이미지로 착각을 하고 
귀사의 사진 한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 되었습니다. 
현재, 가능한 리플릿 회수를 실시하여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릿 시말] 
· 제작시기 : 2018년 8월 
· 배포시기 : 2018년 9월 ~ 2019년 4월 
· 배포부수 : 3,000부 
· 주요배포지역 : 오키나와현 · 대만 · 홍콩 · 상하이 · 서울 (해외는 모두 
여행 이벤트 출전시) 
 



[당사 회사개요] 
회사명 : 티아르피 재팬 주식회사 
· 대표 : 야마다 타츠야 
· 창업 : 1992년 
· 매출 : 7,984만엔 (2018년도) 
· 종업원수 : 15명 (중 베이비시터 사업부 : 2명) 
· 베이비시터 서비스 사업부신설 (탁아개시 : 2017년 12월) 
· 홈페이지 
└ 회사 : http : //trpjapan.com 
└ 베이비시터 사업부 (<월드키즈>) http://worldkids-okinawa.com/ 
 
이번에는 이런 사태를 처지르게 된것은 당연히 대표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거듭 깊이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일에 관해서 만이라도 관용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기 끝이 
없습니다. 
 
귀사 이메일 주소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일반 문의 양식에서 연락이 되어버린 
점 또한 실례합니다. 
귀사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귀사의 이미지를 사용했던 리플릿 
디자인을 첨부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정 주소에 사과의 서면과 함께 본 리플릿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귀사에게 불편 폐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